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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ùl느님 사랑과 자비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경축하고 있는 우리는 
오늘이주일을교황요 
한 바오로 2세의 권고 
에 따라 ‘하느님 자비의 
주일’로 지법니다. 이 

(닙讓렀룻임) 는 폴란드 출신 파우스 
ï""c> O dd .- 티나 성녀와 관계가 있 

습니다. 
이 성녀는 생전에 계시나 환시 같은 체험 

을 통해 모든 영혼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메 
시지를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의 ‘내 영혼 안에 하느님의 
자비’ 란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 
다. 
“나는 이 상(상본)이 부활 후 첫 주일날 축 

성되기를 바란다. 그 주일은 자비의 주일이 
될 것이다. 내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흔을 
특히 불쌍한 죄인들의 피난처 ， 은신처가 되 
기를 바란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심 
원이 열릴 것이며 ， 네 자비의 샘으로 다가오 
는 영흔들에게는 은총의 전 대양을 쏟아 부 
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는 
영혼은 죄와 벌의 완전한 용서를 얻을 것이 
다. 그날 은총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수문이 
모두 열린다. 지은 죄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 
라도 죄인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도록 하여라. 내 자비의 축일은 나의 온 
세상을 위한 위로의 심원에서 나왔으며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거대한 심원을 확인해 줄 
것이다 
우리는 부활성야 미사 중 ‘부활찬송’ 에서 

이렇게노래했습니다. 
“이 밤은 옹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 신자 

들을 세속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구원 
하여 은총으로써 성덕에 뭉쳐준 밤. 이 밤은 
죽음의 사슬 끊으신 그리스도， 무덤의 승리 

자로 부활하신 밤. 오， 오묘하도다，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오， 헤아릴 길 없는 주님 사랑! 
종을 구원 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1 ••• 

거룩하여라， 이 밤. 죄를 용서하고 허물 씻으 
며， 도로 준다. 죄인에게 결백， 우는 이에게 
기쁨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헤아릴 

길 없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오늘 부활 
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 
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 
우리 모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사랑과 자벼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느님께서 자 
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아멘. 

숲머리 생각 



말씀안에서 

용의찬미 

최용준신부 
뉴욕 S.I 본당주임 

“벌거벗고 서l~lOjl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O}후II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 
로 가져가시니 다만 O빼의 이름을 죠언발지랴."f용 l왜 

용이 시험에 들었다. 

이는 마귀의 시험이 

지만 하느님께서 허 

락하신 것이다. 용은 

영문을 모른 채 재앙 

을 당하기 시작한다. 

가축과 재물은 물론 

일문들까지 하루 아 

침에 잃었다. 난데없 

이 약탈자들이 나타 

나 빼앗고 죽인 것이다. 하늘의 벼락까지도 

재산과 일문들을 불살랐다. 재난을 마음속에 

새기기도 전에 비보가 또 날아들었다.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식들이 모두 깔려 죽었다 

는 이야기다. 순식간에 용은 모든 것을 잃었 

다. 

재난의 체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세상 

어딘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소리 

가 있다. 갑작스런 몰락을 두고 평옹히 맞아 

들일 사람은 없다. 절망과 허탈감은 물론 몸 

조차 가누기 힘들 것이다. 이때 원망과 분노 

를 쏟아 내지 않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분노를 삭힐 누군가를 찾기 마련이며 급기야 

는 하늘을 향해 분노를 터트린다. 원망과 저 

주와 미움이 하느님께 향하고 모든 책임을 

그분께돌린다. 

위태로운 순간이 용에게도 다가왔다 마귀 

가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다. 그러나 용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 

다. 맞이한 재앙이 하 

느님께로부터 왔다 할 

지라도 그는 하느님께 

맞설 엄두를 내지 않 

았다. 그는 고통 가운 

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되 물릴 권리는 없다. 그는 누 

구의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뭇밖의 고백을 

하게된다. 

“발가벗고 세상에 난 몸， 알몸으로 돌아 가 

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 

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인생의 적나라한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 그 

에게는 열려 있었다. 원래 사람에게 있었던 

것들이 아니다. 모두가 잠시 왔다 가는 것들 

이다. 그것을 잘못이라 한다면 죄는 사람에 

게 있다. 하느님은 오직 찬양받으실 분이시 

다. 용은 재앙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느 

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용의 찬미는 단순한 시험의 극복이 아니었 

다. 마귀의 시샘을 넘어선 흠 없는 자의 고백 

이었다. 우리도 나약하지만 기도하며 역경 

중에 시험을 극복하도록 용의 말을 깊이 간 

직할필요가있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2> 2∞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 폼에 딸린 지체는 많지만 그 모두가 한 옴을 이루는 것처럼η(1코런 12， 1찌 



소 리 

생명을 위한다는 미명t뻐l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들 

한· 미 FTA 협상， 그게 무어 길래 하나뿐인 생 

명인데 분신쨌身)을 하고 공기총을 쏘아대어 사람 

을죽이고다치게하는가! 

협상을 타결함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거래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양보해서 안 될 것이 있다. 그것 

은 생명의 안전이다. 그런데 이번 한· 미 FTA 협 

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섬유시장 개방을 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에 대한 

수입승인 절차와 안전검사(유전자조작 농산물 검 

새를 생략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는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말일게다.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물’로 결 

정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의 생명권을 내팽개쳤다”고 통탄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가벼이 본 처사가 또 있 

다. 소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 내린 ‘인간 

배아복제 연구 허용’ 이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식량문제 해결 

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중시한다고 한다. 그래선 

지 생명공학 연구에 대한 ‘윤리’ 문제는 아예 거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부 · 

뿜총 l베드 2，2 

갓난에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빵애라. 그러 

면 그것으로 지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일럴루야. 

제l독서 사도 5，잉-16 

획답종 시편 1180l71, 2-4.22-24.25-27-'(@ U 

@ 주님을 효듀송이어랴，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지애는 
영원하시다 

과학계 · 윤리계’ 를 대표하는 

동수(同數)의 위원으로 구성 

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 있다. 하지만 무늬만 그럴 

싸한 것 같다. 이번에 복제배 

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한상젊바오로) 

도 윤리계 위원 전체는 좀 신앙문화해설사회장 

더 충분한 논의를 원했지만 수(數)에 밀려서 서면 

결의로 의결되었다고 한다. 정부위원들과 과학계 

위원들만의 찬성으로 말이다. 

이에 대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교회의 이름으 

로 목소리를 냈다. 이례적으로 일간신문에 ‘인간 

배아 복제 연구 허용을 개탄하며!’ 라는 제목의 광 

고를낸 것이다. 이 광고가실린한신문의 같은 변 

에 올라 있는 칼럼 내용이 좋아서 골자(骨子)만 옮 

겨 적는다. “인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탐구심은 당연하다. 그러나 엿 

보거나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도 있다 

전쟁의 도구였던 철없는 과학이 새 길을 찾아 금기 

의 영역을 엿보고 있다. ‘생명과학’ 내지는 ‘유전 

자공학’ 의 이름을 빌려 생명의 뿌리에， 특히 인간 

의 씨앗에 인간의 씨앗을 건드려서는 안 된 

다” 

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제2독서 묵시 1,9-11 L .12-13.l7-19 

복음 환호송 요한 2D,2fi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아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앵 
복하다 o 

영성체송 요만 20,27 침조 

네 손가력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이라 의심을 버 

리고믿어라.일렐루야 

4월의 성인-야곱， 에스댈， 스타니슬라오， 가타리나， 소피아 <3> 



영사이모저모 

·성유축성미사 

4월 5일 
(목) 10시 

30분주교 

좌중앙성 
당에서 성 

ιl 유축성 미 
사가 있었 

다. 교구 
장 이병호 

주교를 중심으로 교구의 사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일 년 동안 쓸 새로운 성유(크리스마， 
병자， 예비자성유)를 축성하였다. 또한 교구사제들은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서약을 주교와 하느님의 백성 
앞에서 다시금 서약하는 ‘서약 갱신’ 예식도 가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기원이자 
염원인 ‘모두가 하나되게 하소서’ 의 의미를 드러내는 

미사와 성유축성을 통한 성령의 힘으로 사제들이 모 
든 역경을 극복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 
원하였다홍보국 취재 

.주님만종!ÐI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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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기억하는 ‘세족례’가 있었다. 강론을 통해 이병 
호 주교는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죽을 수 

박에 없었던 처지의 인간을 당신의 ‘피’ 로써 구원하셨 
다”는 것과 바로 “이러한 구원이야말로 당신의 ‘몽’ 
을 통해 이룩하신 구원”으로 이 “붐” 이 상징하는 구체 
적이고 실천적인 의미， “몸소 발을 씻겨주셨다”는 ‘제 

족례”의 모범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 특히 가정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홍보국 취재1 _ 

• 지곡동 성당 성 금요일 주님 수난어l식 ‘ 

지난 4월 6일(금) 지곡동 성당(주임=김병운 신님 ι 

서 주님 수난예식이 거행되었다. 
이병호 주교의 주례로 1부 말씀 전례， 2부.tJJr카 경 
배와 이스라엘 성지 복구를 위한 봉헌，경흙*형성체 순 
으로이어졌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에서 수쌀쩔t음중의 한 대목인 
‘다 이루어졌다.’ 와 ‘숨을젊후졌다’를 인용하여 주님 
께서만 지니고계셨덩밟챙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도 그리스도7]:.펀쨌진며 하느님 의 은총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J괄하였다. 또한 영성체 후의 강복에 앞서 부 
활전야미사까지 계속되는 성삼일을 잘 지켜서 주님부 
활이 주는 기쁨과 펑화， 자유를 마음껏 누리자고 참석 
한신자들을격려하였다. 

l김영수 이미원| 

부동산경매실전재테크 고급 생선(도매， 소매)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고품격 국제결혼 
수강회원모집-

-공장직판- 〈베트남 팔리핀 등) 67K국 
기간 2개월O 과p..정벤(소수정 100번 수산 
모집반 주， 원저0/주 2회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이종관(도민고) 
학슴관 중화산동 터틀 뒷면 이복동(마테오) 이미숙(2.띠아) 
문의 : 229-1113 / 019-526-1490 

대표:이경복바오로 'ð' 016-9612-9380 
플러스옥선 

삼천동농협공판쟁내) 
(063) 241-9380 

박상용안토니오) 271-78η /011냉52-8045 전주 1588-5335 - 교우분 특별우대 -

기o~:;q동차 비새는집 100% 방수 새롬 리모댈링 전북대병원 처방 조제전문 
제 성공의 비결은 바로 t용입니다 

방수. 단열. ISO 9001 인증 대 학 약 국 승용， 1톡 RV등 전치종 다~한 힐부이벤트 리모댈링 / 썽크대 제조 전문업체 
(겨l익당 10만원， 최장 60개월 할부가능) 기와 스러l트 슬라브 축사 기타 

김영대(가브리엘) 신차구입시 중고차훌 최고기로 매입해드링니다 
신기술 방수， 8옐 방음~3중효과 (전북대병원 신정문 잎) 티사 차링도 ~띨룹!\E.립니다 

l차량상담 : 011-793-8686 삼부주택개발 김 원(토마스) 'ð' 063)275-9236~7 1r(063)275-5700 l야 간 : tr(063)254-7226 
011-294-6471 FAX. (063)275-5760 담당차장 김영기(스태피놔 징영주어셉띠내 문의 : 010-8228-3424 

<4> ‘숲정이’ 에 게재된 광고업체를 이용하시는데 불면한 점이 있으연 면집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명자산십자가의길 

• 에수 부활 대축일 전。엔]1샤 

4월 5일(토) 

오후 8시에 
주교좌중앙 
성당에서 이 

병호주교의 

주례로 예수 
님의부활대 

축일 성야미 

사 있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된 이 날 미사는 주하 

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묵 
상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신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말씀의 전례로 이어졌다. 또한 성 
수축성과 신자들의 세례갱신식도 함께 거행했던 이 
날미사에서 이 병호주교는 “ ‘너희는살아계신분을 
무덤에서 찾느냐?’ 는 복음서의 반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바로 ‘너 
희가 네 안에 계신다’ 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홍보국 취쩨 

자연이준생명 한의원 치질 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비염， 아토피， 비만， 체질개선 영화동 사기라흥죠」혼택륭신 Af7j리 

j 진재호(빅토리노) 오서진(마르가리다) "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i 문의 : 063-253- 2599 률 228-6002"'3 

스스로한의원 
원장 송승현(토매， 최윤DI(아가메)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체헝교정클리닉 

률(0없)254-1075 

전주 E마트 야외주치장 잎 

의료법인 영 의료재딘얘멍 앙방 협젠 1 

익산효요양병원 
저렴한 요앙비로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융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앵사 이모저모 

빛멕라 창간 ￡주년 01사 및 기념식 

지난 4월 8일(주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빛따라 

창간(1987년 4월 19일) 20주년 기념미사를 김정현 청 

소년 교육국장신부， 부국장 양재식 신부， 서석희 홍 

보국장신부 집전으로 봉헌했다. 이 미사에는 빛따라 

를 이꿀어온 선생님들과 기자단 그리고 기자단 선배 

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김정현 신부는 강론 

에서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 

하였다. 영성체 후 서석희 신부는 “빛따라 창간20주 

년을 축하하며 주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 한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지만 꾸준히 이끌어 오는데 고생하였 

으며 빛따라가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으며 발전하 

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양재식 신부는 “청년이 되 

기 전 중 · 고등학생 때 빛따라를 통해서 지면으로 

보는 말씀들이 청년으로 가는데 한충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간단한 기념식에서는 세분의 신부와 현 

재 빛따라 기자단 단장(=공소영 지나)과 케이크 절단 

을 하고 창간 20주년 미사 및 기념식을 마쳤다. 

|홍보국정리| 

셰무사최준철사무소 1 호성냉동 
세무사 최준설(베네덕도) 

전주시 덕죠다 송천동 1가 113-122.층 에어론 저온 창고 ‘ 업소용 냉정고 
(승전우처|국옆) 에어커터 ‘ 에어커텐 버섯재배 설치 

TEL (0없) 255-6200 
앙태쉬요왕) . 김경님(마리애 FAX(O없.) 255-6202 

H. P 011-명53-3547 
{ • 1t(O없)242-4959 . H'P 011-659-8085 e-mail: eratoj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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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후문 환영， 커IOl크 훨g딴ÐHJ 

천사의양식 

j 효자동õlO Þ든 공표목호뼈토몇르면 

문의 엉5-1004， 01&없7...gæ[j 

*가정상담실(가족관계 · 부모자녀 • 부부문제 • 혼인준비 등) : 월~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률281-0142) < 5 > 



• 본당 평신도 지도자 2단계 교육 
교육일정 전주， 김정고부， 

임순남무진장지구 
4'17，2A， 돼， go>>주회}오후7시연시삼천동 
군산지구 
때8，2)，~~뷰쉬오후7시연시니운동 
익산남 북지구 
μa:)， 27，없 11빼주굉오후7시냉시어%똥 
창기디}상.본당시목위원및제단체간부 
참가비 :1인당 12，000원 
(교재 및 간식제공， 매 2시간 4회교육) 
준비물: 필기도구 
참가신청 :4월 7일(토)까지 사목국 
FAX : 285-0049 

·성가복지회 이사회 
4월 17일(화) 오후 2시 센터 

교구소식 

·환경미사와환경강좌 
4월 18일(수) 오후 2시 전동성당 
제목;즐거운불편 

(서울대교구 환경사목 이은진) 

a 교구장일정 

·사제평의회 
4월 18일(수) 오후 2시 

·광주신학교방문 
4월 19일(목)~20일(금) 오후 5시 ·새사제 연수 

4월 19일(목) 오전 10시 센터 

• M.E. 115차 주말 
4월 20일(금)~22일(주일) 천호 

·동전주하나회 미사 
4월 22일(주일) 오후 2시 우아동 

·견진 
4월 22일(주일) 오전 10시 요촌 

• 빈첸시오회 설립 174주년 교구도입 
40주년 기념미사 
4월 22일(주일) 오후 4시 30분 덕진 

을 4월 좋은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외치다 

살아있어도 죽어 있음의 의미 죽었어도 
살아있음의 의미를 영상미학으로 승화시킨 
아름다운멜러드라마 

· 일시 4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가툴릭센터 3층 강당 
·상영시간‘ 138 분 

a 교육·펴정·연수 
• 러|자오 뽀레시디움 간부 직책별 교육 
4월 16일(월)요촌 

·교구기자단교육 
4월 21일(토) 오후 5시 센터 

a 미사·행사·모임 
• 교육국 사회복지후원회 사랑의 다리 
익산월례미사 
4월 16일(웰 오전 10시 30분 

·교구자모회 월례미사 
4월 16일(월)센터 

새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 현황 
(2007년 4월 7일 현재) 

- 새가톨릭센터 신촉기금 배정액 100% 납부한 본당 : 줄포선교， 문정， 상삼례， 황등， 삼례， 장계， 옥봉， 만경， 둔율동， 진안， 

소앙， 영등소라， 대야， 금암동， 장수， 나바위， 고창 

: 쌍교동， 신풍， 중앙， 나운2동， 수류， 오수， 오룡동 

· 우Of동， 팔복， 용안， 신태인， 순창， 고산， 나운동， 서학동， 월명동， 우림 

숲정이， 신동， 여산， 무주， 서신동， 월명동， 영등동， 조촌동 

: 임실， 인후동， 소룡동， 봉동， 덕진， 금마， 복Af， 우전， 시기동， 팔마， 원평 

솔내， 호멸， 노송동， 주현동， 효자동 

: 송천동， 삼천동， 연지동， 미룡동， 용진， 요촌， 부안， 화산동 

- 신촉기금 배정액 90% 이상 납부한 본당 

- 신축기금 배정액 80% 이상 납부한 본당 

- 신혹기금 배정액 70% 이상 납부한 본당 

- 신촉기금 배정액 60% 이상 납부한 본당 

새가톨릭센터특별 
신축현금(4/1~7) 

전주교구ME. 협의회 

5αX!，αm 

안산고잔본당김준교 

신부Lα:0，αn 

치명자산용기막성탕 
아침미사회원들 

3,738,000 

단위:천원 

율 비 。H
-, 

t::::I 
-,-L.I

t::::I 산 여| 부
 
-구 

71.19% 10 ,677 ,774 15 ,000 ,000 당 본
 
사
 

129 .14% 

46 .52 % 

1 ,291 ,394 

697 ,841 

1 ,000 ,000 

1 ,500 ,000 

q 
'-

개인및 타지역(특별얻금) 

수익사업 

저| 

46.56% 232 ,824 500 ,000 

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4월 22일(주일) 

장소 . 과천본원 
문의 : 011-9920-9423 

71 .67 % 

효딱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4월 22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광주가훌릭샌터 

비고 내일의 선교사롤 초대힘니다 

문의 010-6269-1711 

kmsvocal ion@daum.nel 

12 ,899 ,833 18 ,000 ,000 

국내입양전문기관 

(해성보육원)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운영 

신생아 및 연11'아통 입양상담 

문의 032-875-3240 

www.hschild.or.kr 

겨| 

본당 발전과 친목을 
위한 바자회 

일시 :4월 20일(금}~22일(주일) 
오전 10시~밤 10시까지 

장소 : 삼천동 성당 잔치마당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합니다. 

。}

t::::I 

* 전추교구 홈페이지 http : //jcathalic.ar.kr에서도 ‘숲정이’를 볼 수 있습니다. < 6> 



[ 임순남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동 

@ 감사 : 부활대축일 나눔 잔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 구약성경 쓰기 :4월 23일~12월 20일(잠언~집회서， 용게 
1. 오늘 @ 하느님의 자비주일 선교사옵기 2차 헌금 

@ 아치에스 행새교중 미사 후) Pr. 전단원 참석 @ 성인복사회 
@ 안나회 @ 아가페회 

2. 금주 @ 이수녀님 피정 15일~21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제대회 20일(금) 미사 후 

3. 감사헌금 : 익명 7만 4. 감사 · 익명 돼지 1마리 
5. 신축헌금 : 익명 50만 
6. 차주@성바오로딸문서선교교중미사후)서적， 카셋트테잎， CD 
전시 판매 @ 전례분과모임 

• 지난주 봉헌금 : 3 ， 139 ， 180원 • 교무금 : 1， 860 ， 000원 

"0 ^ 
「一 T 

i 

@ 성서읽기 :4월 셋째주간-지혜서15장~19땅 

@ 오늘은 만남주일 !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늄시다 
@선교，q돕기 2차헌금있습니다 

@ 성당청소 : 4월21일(토) - 운교，죽산반 
1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 후 @ 데레사회-4월17일(화) 후8시 

2. 금주전례 : 해설-박영주 독서-강원석， 임순욱 
용헌-이승희， 전이선 기도 강미애，함은화 

3. 차주전려1 : 해설-김영애 독서-이기재 부부 

봉헌-김동숙 김순옥 기도-변상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 ， 332 ， 000원 • 교무금 : 830， 000원 

수 자 | 擬 짧;없 g 룹쉴 앓3:윈앓$웰흉 흉월 
」 용예。씨 htlp://cafe. naver. cor미'6521∞4 

@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영명을축하드립니다 : 20일(금) 김 도미나 수녀님 
1. 금주모임 . 태레사회， 울뜨레아-미사 후， 애령회-17일(화)u시 

성모회-18일(수)미사 후 

2. 차주모임 . 꾸리아-미사 후 
3. 정소 · 금주-따티마의 모후， 치주-착한 의견의 어머니 

4. 차량봉사 김진한 김희중， 치주-오용호 정준일 
5. 감사헌금 · 장순덕 

• 지난주 봉헌금 : 1， 897 ， 570원 • 교무금 : 1， 840 ， 000원 
• 2차헌금 : 660， 000원 

@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 ,27). 
1. 유O써례 : 26일(목) 저녁미사중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2 신데레사 수녀님 피정 : 16일(월)~26일(목)， 많은 기도바랍니다. 
3. 영화상영 : 오늘(일) 후 2시， 구유치원 
4. 나눔의 죠~I에 쓸 쑥 채휘 : 22일(일) 교중미사후， 많은통참바랍니다. 
5. 선교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 현재 655 ， 620단 
6 센타 신축헌금 신입액 : 159， 724 ，000원， 납입액-128，638，000원 
7 감사헌금 · 익명 200만， 박한철 40만， 익명 100만， 강경숙 3만 
익명 10만 

• 지난주 봉헌금 : 2，189 ， 100원 l 교무금 : 2 ， 329，000원 

g염Fa ￡영캡% 2 룹 쉴 3였3앓1 정혹윌훌 징 횡 * 
E될공소 433-3177 ~ 찌 원 : 엉3-2293 

@ 첫영성체 교리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1 금주 CD 15일(일) 선교사2차 헌금， 이명서베드로회 

@ 16일(월) 전9:30 산악회 모임(마이산) 

@ 17일(화) 성모회， 구역반장모임 

@ 20일(금) 유치원 소풍(대전통물원) 

주임신부 644-9386 시 무 실 642-6319 쭈임씬부 • 여 굉 석 
F A X: 642-6319 시목외생 변 흉 잉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 201 ， 159단 

2. 가톨릭센터 신축기금 모금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3 성서를통독합시다. 

4. 부활절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5. 금주전려1 : 해설 - 조경희， 독서 - 변홍섭， 이영자 

6. 차량봉사 ’ 이기을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 차주전려1 : 해설 - 전미숙， 독서 황일주， 신광일 

8. 차량봉사 . 김진태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λ1 I 쭈임인부 643-3661 이 무 실 642-2164 쭈임신부 빅 종 용 
2. FAX: 642-2164 수 녀 원 643-3WJ 이목외정 노 깨 진 

1. 공소미사 @ 삼길 -오늘 후6시 @ 성수-18일(수) 후7시 
2. 은인을 구합니다 · 수녀원 비품 -게시판 참조 
3. 임명 : 성수구역장 김춘이(베네닥다)- 수고해 주십시오. 
※ 박영순(아딸리애 - 그통안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헌금 : 이옥선 10만원 박차남 3만원 김창용 5만원 
김엿해 5만워 서정협 노봉순 2만5천원， 김진호 5만원 

5. 본당설립 50추년 기급 : 전순금(안내 5만원 ※ 누겨1-64 ， 284 ， 131원 
6 모임 @ 구역모임 : 18일(수)-관1. 2 . 3. 19일(목)-임2， 20일(금)-관4.5 

@ 구역장회의 -차주 미사 후(분도관) 
7. 청소 담당구역 @ 오늘-청웅 @ 20일(금)-임실5 
@ 22일(일)-덕치 가리점 

l 부활성야 봉헌금 : 590.000원 l 교무금 : 770，000원 
l 부활대축일 봉헌금 : 2 ， 223 ， 500원 

@ 부활 준비에 수고하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1. 우리장계본당 가정은 성구가훈을 만듭니다 
@ 기간 : 3월18-4월15일 @ 전시회 :4월22-4월29일 

@ 시상식 : 5월6일 (주일공식미사중) 

2. 성가대조직 지휘자-박정선， 단장-이현숙， 총무-이귀라 
3. 좋은책소개 · ‘린냐 이상일 신부 지음 ※ 문의 사무실 351-0111 
4. 가정방문 : 18일(쉬 오후2시삼봉 

5. 사순절 돼지 저금통 : 미사 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6. 2차헌금 : 337，000원 

• 지난주 봉헌금 : 1， 377 ， 600원 l 교무금 : 440， 000원 

@ 부활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신동 성당 바오로회 의료봉사활동 
※ 일시 : 22일(일) 교중미사후 - 후5시까지 
※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청년회 봉사활동: 09시까지 성당모임) 

1 금주참여공소 : 수분，차주-모든 공소 참석 
2. 금주공소미사 : 상통，치주-공소미사없슴 
3 금주전례 · 김원순，차주-이유미 
4. 금주독서 . 정연수. 최선영，차주 박동표. 김복순 
5 금주봉헌 · 이승하. 이옥주，차주-장재주 최임주 
6. 차량봉사 : 금주-김철수， 차주-정용석 
l 지난주 봉헌금 : 1 ， 250 ， 000원 l 교무금 : 323， 000원 

@ 21일(토) 미사 후 만나회， 유치원 및 성당 방염공사(~23일까지) 

2. 차주 : 22일(일) 미사후 대건회 

3 예수부휠 대축일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분들께 드립니다. 

l 지난주봉헌금 : 1， 569 ， 000원 • 교무금 : 975， 000원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릉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주교회의 시뭘|성 주교특별위 탤뭔 | 

‘하느님의 종’ 중꺼차 최양업 로마스 산부의 
."적 심사에즈음하여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5년 12월 3일에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조사 법정이 개정 된 이래 신부 

님의 삶과 성덕， 그리고 그 펑판의 

지속성에 대한 조사가 2007년 2월 

22일의 증거 제출 회기로 마무리되 

고， 이제는현장조사와기적 심사를 

남기게되었습니다. 

이 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최 

양업 신부님의 시복과 시복 조사 과 

정을 통해 한국 교회에 풍성한 은총 

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 

습니다. 

‘현장 조샤는 최양업 신부님의 

출생지와 활동지， 선종지와 무덤 소 
최양업신부좌상 

이미 많은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양업 신부님을 현양히는 유적지들 

을 방문하여 기도함으로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실들이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양업 신부님 

의 시복 조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재지 등을 방문， 조사하고 ‘공적 경배의 표지’ 가 없음 

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적 심 

샤 는 최양업 신부의 전구(轉求)로 이루어진 초자연 

적 은혜， 즉 기적의 유무와사실을확인하는 절차입니 

다.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월 25일부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2조 5항) 

과 시성성의 지침(시성성의 1983년 2월 7일부 ‘주교들이 

행할 예비 심사에서 지킬 규칙’ 제32조-제34조)에 따르 

면 증거자의 시복 조사에는 끼적 심샤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는 124위 순교 

자의 시복 조사와는 달리 증거자로 시복 절차를 밟고 

있는 최양업 신부님의 경우 기적 심사는 필수 요건입 

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모진 박해로 스러져 가는 신생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해 착한 목자이신 최양업 신부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박해가 

잠시 잠잠해진 틈을 타 한반도 방방곡곡을 두루 다니 

며 복음을 전하고， 심산유곡에 산재해 있는 교우촌 신 

자들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 쏟다가 과로로 선종하 

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삶과 성덕은 오늘날 한국 

의 모든 신자와 특히 성직자와 수도자에게 좋은 귀감 

서는， 그러한 사실들이 일일이 상기한 교황령과 시성 

성의 규칙에 따라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공지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 

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첫째，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바라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열심한 마음으로 신부님의 유 

적지를 순례하거나 기도를 많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 

다. 

둘째， 최양업 신부님의 전구로 이미 은혜를 받은 

분이나새로이 기적의은혜를받은분은그사실을직 

접 또는 본당 신부를 통하여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 

특별위원회 사무실(1r 02-460-766이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성인 반열에 

올라 한국 천주교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기대하 

며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 

합니다. 

2007년 4월 15일 
최S엽 ~부의 시저| 서품 기념일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박정일주교 


